
마약류 범죄,  

선제적 예방과 

치료재활이 

중요합니다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김필여입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

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국가와 사회적으로 마약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류 사범 

증가 추세 중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젊은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온라인 구매가 용이

해지면서 과거에 비해 범죄 인식이나 죄의식이 떨어지

고 일부에서는 하나의 문화로도 인식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안전을 

해치고 의존성이 강해 전문적인 중독 치료 없이는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마약류 

범죄 재범률이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수사와 처벌

도 중요하지만 선제적 예방과 치료재활 역시 중요합니

다. 예방교육 의무시행의 제도적 장치와 함께 지속가

능한 사회복귀지원 연계 절차 마련과 같은 보다 적극

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잦아들면서 그간 움츠러들

었던 마약퇴치사업을 다시 힘차게 가동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마퇴본부는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여 예방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도모하고 있

고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를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청소년상담사를 

위촉하여 청소년 전담창구로서 방문상담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서울, 부산 이외에 중독재

활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효율적인 치료재활서

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든 분들께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며 계묘년의 상징인 영특한 검은 토끼처럼 올 

한해 어려운 문제가 닥치더라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풍요와 번영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